
북미 원주민 선교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봄이 온듯해서, 겨울옷을 집어넣고, 가벼운 옷을 꺼내 입었더니,,"네가 겨울왕국을 뭘로 보고,,"하면
서 달려드는 4월의 눈발,,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북미에서는 봄을 포기해야 봄이 옵니다,," 네,,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봄을 포기합니다.

캘거리 도심안에서는 멀쩡한 날씨
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원주민 부락
을 가다보면, 부락에 가기도 전에 
변해버리는 날씨 때문에,,,,,,,,,,,,,,,
우린,,,,정~말 행복합니다!! 다양
한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과 대화
하듯이 즐거운 사역지를 방문합니
다. 

주일마다 우리를 반기듯이 서있는 
이든벨리 교회당,, 지난 수십년간 
창고로, 아이들 놀이터로, 그리고 
청소년들의 불법과 비행장소로 방
치되었던 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록키산맥 골짜기에 위치한 이 마을
은 계곡을 타고 몰아치는 눈과 바람
이 많습니다, 마음은 복음으로 충만
해 지기를.. 



 

뉴스로만 듣던 10대 아이들의 자살,,, 우
리 마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겨우 
주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가정의 아
들(가이, 15살)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하
나님,,,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을
의 원주민들이 경험하게 해주세요,,"병원
을 매일 찾아가서 기도했지만, 그는 결국 
일주일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소망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들의 외딴삶에서 청소년들이 술과 마약
을 접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이제 모방 자
살이 두렵기만 합니다. 

술과 마약에 쪄든 채 주일 예배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옆에 서있기가 머리가 아
플정도로 술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예수
님은 이런사람들을 외면하고 쫒아내지 않
으셨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 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선교사는, 위로하며 기도
해주며, 복음안에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마을 주민 거의가 이런 상태라면 믿겠습
니까? 철저히 버려진 이분들을 위해서, 그
리고 사랑과 인내가 충만한 선교사가 되
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자기 모자를 써보라고 하는 웨인 
레후트 핸드,,나한테 어울리지 않는것은 
분명했지만, 인디언들은 자기들의 옷이
나 모자를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마음표
현이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손님이 집에 왔지만, 예배에 왔답니다, 
마음과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
게 하소서,, 

"이 제이" 가족입니다, 예배참석하
기는 2달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
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
굴에 보입니다. 

예배후에 집에 가면서도 자기가 먼
저 말합니다 "다음주일에 또 만나
요.."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인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의 유별난 강추위와 폭설로 
고립이 되다시피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었는데, 날이 풀리기 시작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성령님께
서 일해주셔서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의 백성들이 되기를,,, 

한국은 벌써 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는 아직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예배후에는 빵과 국을 같이 나누어 먹는
데, 이번 부활절에는 큰~~인심써서 라면
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사발면!! 거기
다가 밥까지 말아 먹었습니다. ㅎㅎ. 어찌
된일인지, 라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북
미의 인디언들도,,모두 좋아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기도제목 드립니다= 

1) 이든벨리 교회에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위해서                                                                   
(마을의 거의 모든사람들이 알콜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해도 될정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2) 마을사람중 많은 사람들이 폐렴 혹은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순양 선교사가 같이 심방하면서 약간 
힘들어 했었는데, 이 선교사의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해서 관찰해 보자는 의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영어"를 더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특히, 아직도 서먹한 북미영어 발음에 빨리 익숙해 질수 있도록.

(2017년 5월 19일) 겨울왕국, 캐나다에서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드립니다.


